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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총회 결의 방법 

 

안녕하세요. 정호석 변호사입니다. 

 

앞서 상법에서는 ▲회사의 기본적 사항, ▲주주의 이해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

‘주주총회 결의 사항’으로 정하고 있다고 알려 드렸습니다. 이번에는 이 같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

있을 경우, 어떤 방법과 절차로 의결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

 

사실 주주총회 결의 방법은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습니다. ①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

주주총회를 개최하고 ②그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 

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최소 2 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. 소집 2 주 전 주주들에게 서면 

통지를 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. 그 외에도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각 조항들을 검토하고 신경 쓸 

필요가 있습니다. 

 

상법 제363조(소집의 통지) 

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

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

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

다. 

 

그렇다면 이런 절차상, 시간상의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? 일을 하다 보면 많은 

분들께서 실제로 이렇게 문의하십니다. “뭔가 다른 편한 방법이 없습니까?”라고요. 급하게 결정해야 할 

때가 많으니 고민이 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. 

 

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 동안 가장 많이 받은 관련 질문들을 반영해 1)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

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표결해야 하는지, 2) 주주총회를 

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는지, 3)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

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

 

1.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

표결해야 하나요? 

 

대법원은 당초 회의에서 출석 주식의 3 분의 1 이상인 주식수의 주주가 반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채 

계속회
i1
를 한 상황에서 “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

토의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부의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1  계속회: ‘주주총회가 의사를 종결짓지 못하고 후에 속행할 것을 결의한 경우에, 나중에 다시 개최되는 총회’를 이르는 법률 

용어입니다. 비슷한 말로 ‘연기회’가 있습니다. 

스타트업 법률가이드 

2015 년 12 월 14 일 (월) 



 

 

 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13 층 06141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. 02.562.3115 | F. 02.562.3393 | www.seumlaw.com 

 

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”고 판시하였습니다. 즉, 실제 표결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주주의 

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 

 

따라서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일부 주주가 찬성 또는 반대 발언을 명확히 한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해 

표결을 해야 합니다. ‘표결’이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. 

 

2.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나요? 

 

자본금 총액이 10 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

있습니다(상법 제 363 조 제 4 항, 제 5 항). 뿐만 아니라 소규모회사의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

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(상법 제 363조 제 5항). 모두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

주주총회의 운용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. 

 

상법 제363조(소집의 통지) 

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

를 개최할 수 있고,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

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.  

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. 

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

 

3.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? 

 

서면투표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(상법 제 368 조 제 1 항, 제 368 조의 3).  

 

따라서 정관에 서면투표제도를 규정하였다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

행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

첨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송부해야 합니다(상법 제 368 조의 3 제 2 항). 

 

상법 제368조(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) 

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

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. 

제368조의3(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) 

①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

다. 

②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

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 

 

모쪼록 제 지식과 경험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회사를 우뚝 세우시길 기원합니다. 

감사합니다. 

 
정호석 변호사 

Partner 

hoseok.jung@seumlaw.com 

T. 02.562.3133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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